
반응 염료에 의한 트러블 

반응 염료(reactive dye)에 의한 염색물은 섬유와 염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

고 있어, 염료가 떨어져 나가면서 색이 빠지거나 색이 번지는 트러블이 좀처

럼 생기지 않는데, 그 대신 물이 작용하여 분해하는 가수 분해로 섬유와 염

료의 결합이 끊어지는 결합 해리(結合解離)가 원인이 되는 트러블이 많다. 

분자 구조가 간단한 붉은 색의 반응 염료 C.I. Reactive Red 2를 예로 들면 

이 염료의 화학구조는 <그림 1>과 같다. 

 

또 하나 다른 산성 염료 C.I. Acid Red 33의 화학 구조 <그림 2>와 비교해 

보면 셀룰로스와 반응하여 화학적으로 결합한 반응기가 없다. 요컨대 반응 

염료는 산성 염료에 반응기를 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

수 분해를 일으키면 <그림 3>과 같이 활성기의 염소가 수산기(hydroxyl 

group)로 바뀌면서 반응성이 없어진다. 

그러나 가수 분해로 섬유와 염료의 결합이 끊어져도 염료 모체는 분해하

지 않으므로 유리(遊離)된 염료로서 섬유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셀룰로스에 대한 친화성이 낮은 산성 염료로 오염된 상태와 같으며, 

결국은 가수 분해된 염료의 습윤 내성이 낮기 때문에 염료가 탈락하여 색이 

빠지거나 번지는 트러블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고착제(fixing agent)로 색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우에 따

라서는 아니온(anion)성의 가수 분해 염료와 카티온(cation) 물질인 고착제의 

회합체가 섬유의 표면을 돌아다녀, 오히려 트러블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건조반(乾燥斑 ; 건조하면서 생기는 얼룩)에 의한 사고가 눈에 띄게 되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